
금호타이어, 노사갈등 장기화 불가피
추가교섭 결렬 9월2일 이후 재개 … 전면파업에 직장폐쇄 초강경 맞수

전면파업과 직장폐쇄로 맞선 금호타이어 노사가 8월26일 열린 교섭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해 9월까지 사

태 장기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25일 노조에서 제시한 수정안을 토대로 오전 10시부터 제21차 교섭에 들어갔으나 무노

동․무임금에 대한 회사의 원칙이 완강해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따라 다음 교섭은 노조의 차기 집행부 선거가 끝나는 9월2일 이후에나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8월27일부터 9월2일까지 제3기 임원선거 기간에는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쟁의행위를 하지 않고

정상 조업에 복귀하기로 했다.

금호타이어도 쟁의행위 중단 조건부 직장폐쇄에 따라 노조가 조업에 복귀하면 공장 가동을 정상화할 계획

이어서9월 2일까지는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전망이다.

한편, 노사는 21차 협상에서 선거가 끝나고 나서 성실하게 교섭하자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져 9월2일

이후에 교섭 재개가 확실시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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